
『삼국유사』에는 우리나라 건국 신화와 함께 기이한 이야기

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을 세운 천신天神의 손자 단

군왕검, 고구려를 세운 용맹한 주몽, 신라의 시조 박혁거

세가 신성한 태생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일연은 이

들의 어머니도 전면에 등장시켰습니다. 

본래 곰이었다가 인간이 되어 환웅의 배필이 된 웅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지만 자신의 아이를 스스로 지켜낸 

유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와 알영을 낳고 신선술을 익혀 

산신이 된 사소. 새로운 세상을 연 여신들의 모습을 살펴봅

니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뛰어난 면모를 보여줍니

다. 신라 최초의 여왕 선덕왕, 가야의 시조 김수로의 왕후 

허황옥, 신라 전성기를 이룬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왕후 문

희에 대한 기록에는 이들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면모와 여성으로서 지니는 자긍심을 드러

낸 선덕왕. 바다를 건너 머나먼 이국으로 자신의 소명을 

좇아 온 허황옥. 가야와 신라 두 세력을 잇고 삼국통일의 

업적을 이룬 문무왕의 어머니 문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삼국유사』는 현실 너머의 낯선 존재를 긍정하는 세계관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화랑 김현과 사랑을 나누고 희생으로 그 사랑을 지켜

낸 호랑이 처녀.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인간은 물론 바다의 

용龍으로부터 추앙받은 수로부인. 용의 아들의 배필이 되

고 역신과 동침한 처용의 아내. 낯선 세계 속 경이와 아름

다움을 보여준 여성들을 만나봅니다.

『삼국유사』는 우리의 상상력을 넓히고 역사의식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각 시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

었지만, 고대의 이야기를 전하고 상상의 지평을 넓히며 민

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본질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삼국유사』의 ‘유사遺事 ’는 역사에서 ‘남겨진 일, 버

려진 사실’을 의미합니다. 일연은 역사에서 빠진 우리나

라의 유구한 역사와 신화 등을 통해 우리 민족의 자부심과 

긍지를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삼국유사』  속 이야기와 노

래는 현재의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며 예술적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만익은 한국인의 이야기를 전통적인 색채와 형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작가는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인물과 

이야기를 통해 민족의 근원과 정서를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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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

이행 등 | 16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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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이상국전집 東國李相國全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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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문학관

삼국사기 三國史記

김부식 등 | 1711년 | 국립한국문학관

수로부인영접도 水路夫人迎接圖

이만익 | 1995-2008 | 캔버스에 유화 | MK컬렉션

삼국유사 三國遺事

일연 | 1512년 | 국립한국문학관

Overlooked Historical  
Records of the Three Korean Kingdoms
번역 김달용 | 2006년 | 지문당 | 한국문학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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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여신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왕과 왕후로, 환상

적인 이야기 속 낯선 존재로, 한국 문학의 기원이 된 여

성들이 우리 앞에 그 매력을 드러냅니다. 남성 중심의 

역사 한편에서 지혜와 용기, 욕망을 표현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발견해보시기 바랍니다.

삼국의 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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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운기 帝王韻紀
이승휴 | 17세기 추정 
국립한국문학관

웅녀 熊女

사소 娑蘇

유화 柳花

악학궤범 樂學軌範

성현 외 | 1610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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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冬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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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왕과 왕후의 어머니, 사소

신라 여왕의 예언, 선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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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나간 삼국유사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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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운부군옥 大東韻府群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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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 안내 해치면 나라 사람들은 저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왕께서는 반드시 높은 벼슬을 

내걸고 저를 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때] 낭군께서 겁내지 말고 저를 

쫓아 성 북쪽 숲속으로 오시면 제가 

낭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현이 말했다.

“사람이 사람을 사귀는 것은 인륜의 

도리지만, 다른 부류와 사귀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었으니 진실로 하늘이 

준 운명인데,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요행으로 한세상의 

벼슬자리를 바라겠습니까?” 

여인이 말했다.

“낭군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일찍 죽는 

것은 하늘의 명이고 저 또한 바라는 

바입니다. 낭군의 경사고 우리 

가족의 축복이며 온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하나가 죽어 다섯 

가지 이로움이 있게 되는데 어찌 

꺼려하겠습니까? 다만 저를 위해 

절을 짓고 강론하여 좋은 업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게 해 주시면 

낭군의 은혜는 더없이 클 것입니다.”

마침내 [김현과 처녀는] 서로 

울면서 헤어졌다.

다음 날 과연 사나운 호랑이가 

성안으로 들어와 [사람들을] 사납게 

해치니 감당할 수가 없었다.

원성왕은 그 소식을 듣고는 명을 

내렸다.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는 2급의 

벼슬을 주겠다.”

김현이 궁궐로 가서 아뢰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원성왕은] 벼슬을 먼저 내리고 

그를 격려했다.

김현이 칼 한 자루를 들고 숲속으로 

들어가니, 호랑이는 처녀로 

변신하여 웃으면서 말했다.

“어젯밤 낭군과 함께 은근히 나눈 

말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 발톱에 다신 사람들은 모두 

흥륜사의 간장을 바르고 그 절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곧 나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처녀가 김현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스스로 찌르고 엎어지자 

바로 호랑이가 되었다. 김현이 

숲에서 나와 말했다.

“지금 여기에서 호랑이를 쉽게 

잡았다.”

문명왕후 문희

제29대 태종대왕(太宗大王)은 

이름이 춘추(春秋)고 성은 김씨인데 

용수(龍樹) 각간, [즉] 추봉된 

문흥대왕(文興大王)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진평대왕(眞平大王)의 

딸인 천명부인(天明夫人)이고, 

왕비는 문명황후(文明皇后) 문희니, 

바로 김유신 공의 막내누이다.

사소 

신모는 본래 중국 황실의 딸로서 

이름은 사소(娑蘇)다. 일찍이 

신선의 술법을 터득해 신라에 

들어와 머물면서 오랫동안 돌아가지 

않자, 황제가 솔개의 발목에  

편지를 매달아 보냈다.  

“이 솔개가 멈추는 곳에 집을 

지어라.” 마침내 지선(地仙)이 

되었으므로 이 산을 

서연산(西鳶山)이라 부르게 되었다. 

[신모가] 처음 진한에 와서  

신령한 아들을 낳아 동쪽 나라의 첫 

임금이 되었으니, 

아마 혁거세와 알영 두 성인의 

시초일 것이다.

수로부인

바위가 마치 병풍처럼 바다를 

두르고 있었는데, 천 길이나 되는 

높이에 철쭉이 활짝 피어있었다. 

순정공의 부인 수로(水路)가 그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누가 내게 저 꽃을 꺾어 바치겠소?”

따르던 사람이 말했다.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곳입니다.”

다들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암소를 끌고 지나가던 노인이 

부인의 말을 듣고 그 꽃을 꺾어 와서 

가사(歌詞)도 지어 부인에게 함께 

바쳤다.

그 노인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시 이틀째 길을 가다가 또 

임해정(臨海亭)에서 점심을 먹는데, 

바다의 용이 갑자기 부인을 낚아채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공이 

넘어지면서 발을 굴렀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또다시 한 노인이 말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의 말은 무쇠도 녹인다.’라고 

하니, 바닷속 짐승인들 어찌 

여러 사람들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경내의 백성들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지팡이로 강 

언덕을 두드리면 부인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이 이 말을 따르니, 용이 부인을 

모시고 바다에서 나와 그에게 

바쳤다. 공이 부인에게 바닷속 일을 

물었다.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일곱 가지 보물로 꾸민 궁전에 

음식들은 맛이 달고 매끄러우며 

향기롭고 깨끗하여 인간 세상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의 옷에도 색다른 향기가 스며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맡아 볼 수 

없는 향이었다.

수로부인은 절세미인이어서 깊은 

산이나 큰 못 가를 지날 때마다 자주 

신물(神物)에게 빼앗겼으므로 여러 

사람이 해가(海歌)를 불렀다.

선덕여왕

제27대 덕만(德曼)의 시호는 

선덕여대왕이고, 성은 김씨며 

아버지는 진평왕이다. 정관(貞觀) 

6년 임진년(632년)에 즉위하여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세 

가지 일을 미리 알았다.

첫째는 당 태종이 붉은색, 자주색, 

흰색의 세 가지로 그린 모란꽃 

그림과 씨앗 세 되를 보내 왔다. 

왕이 꽃 그림을 보고 말했다.

“이 꽃은 정녕코 향기가 없을 

것이다.”

명을 내려 씨를 뜰에 심도록 했더니  

그 꽃이 피었다가 질 때까지 과연  

그 말과 같았다.

둘째는 영묘사(靈妙寺) 옥문지에서 

한겨울에 수많은 개구리들이 모여 

사나흘 동안 울어 댔다. 나라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 왕에게 

물었다.  

두 각간이 명을 받고 나서 각기 

1000명을 거느리고 서쪽 교외로 

주었다. 왕은 알을 깨뜨리려고 

했지만 깨지지 않았으므로 유화에게 

돌려주었다. 유화가 천으로 알을 

부드럽게 감싸 따뜻한 곳에 두자 

아이가 껍데기를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겉모습이 영특하고 

기이했다.

겨우 일곱 살에 용모와 재략이 

비범했으며,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백 번 쏘아 백 번 맞추었다. 

나라의 풍속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했으므로 이로써 이름을 

삼았다.

(중략)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이 함께 

주몽을 해치려 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몽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나라 사람들이 곧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 너의 재주와 지략이라면 

어디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빨리 떠나거라.’

그래서 주몽은 오이(烏伊) 등  

세 사람과 벗을 삼아 떠나 엄수에 

이르러 물에게 말했다.

‘나는 천제의 아들이자 하백의 

손자다. 오늘 도망치는데 뒤쫓는 

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주어 건너게 했다.

처용의 처

처용의 아내가 매우 아름다웠으므로 

역신(疫神)이 흠모하여 밤이 되면 

사람으로 변해 그 집에 와 몰래 자곤 

했다. 처용이 밖에서 집에 돌아와 

두 사람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노래를 지어 부르고 춤을 추다가 

물러났는데 ... 이때 역신이 형체를 

드러내 처용 앞에 꿇어앉아 말했다. 

“제가 공의 처를 탐내어 범했는데도 

공이 노여워하지 않으니 감탄스럽고 

아름답게 생각됩니다.  

맹세코 오늘 이후로는 공의 형상을 

그린 그림만 보아도 그 문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 사람들이 문에 

처용의 형상을 붙여 사악함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하려고 했다.

김현과 호랑이 처녀 

“처음에 저는 낭군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오지 

못하게 했던 것인데, 지금은 

숨길 것이 없으니 감히 속마음을 

털어놓겠습니다. 비록 제가 낭군과 

같은 부류는 아니지만 하룻밤의 

즐거움을 같이했으니 그 의리는 

부부의 결합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오라비의 악행을 이미 

하늘이 미워하니, 우리집안의 

재앙을 제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어찌 

낭군의 칼에 죽어 은혜를 갚는 

것과 한가지겠습니까? 제가 내일 

시장으로 들어가 사람을 심하게 

웅녀

환웅천왕은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리고 교화했다. 그 당시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속에 살고 있었는데,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원했다. 

이때 환웅이 신령스러운 쑥 한 

다발과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말했다.

‘너희가 이것을 먹되, 백 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모습을 

얻으리라.’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받아먹으면서 삼칠일(三七日) 동안 

금기했는데, [금기를 잘 지킨]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지만, 금기를 

지키지 못한 호랑이는 사람의 몸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웅녀는 혼인할 상대가 

없어 매일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하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단군왕검이라고 불렀다.

허황옥

상제께서 가락국의 임금  

수로는 하늘이 내려 왕이 되게 한  

신성한 사람으로, 

새로 나라를 세웠으나  

아직 짝을 정하지 못했으니, 

그대들은 모름지기 공주를 

가락국으로 보내 수로왕의 짝이 

되게 하라고 말을 마치자 하늘로 

올라가셨다. 

유화

시조 동명성제는 성이 고씨고 

이름은 주몽이다.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해부루가 동부여로 

피해 가 살았는데, 부루가 죽자 

금와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금와는] 그때 태백산 남쪽 

우발수(優渤水)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사정을 물으니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물의 신] 하백(河伯)의 딸 

유화(柳花)입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웅신산 아래 압록강 가에 있는 

집으로 유혹하여 사통(私通)하고는 

[저를 버리고]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을 꾸짖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내 살도록 

했습니다.’  

금와는 괴이하게 여겨 [유화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었더니 햇빛이 

비추었다. 그녀가 [몸을]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추었다. 이로 

인해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되쯤 되었다.  

왕이 알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 

주었지만 모두 먹지 않았고, 길에다 

버렸으나 말과 소가 피해갔으며, 

들판에 버리니 새와 짐승이 덮어 

2023. 8. 4.   10. 29.금 일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기획전시실

새로운 세계를 열다
삼국의 여인들,

국립한국문학관-은평구 협력전시 Cooperative Exhibition National Museum 
of Korean Literature & Eunpyeong-gu

주최 후원주관

삼국의 여인들에게 

전하는 시
Sending poetry to women of 
the Three Kingdoms

전시공간 구성

5

4
3

1

2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다

최초의 어머니, 웅녀熊女

물과 하늘을 이은 땅의 신, 유화柳花

신라 왕과 왕후의 어머니, 사소娑蘇

1부

운명을
개척하다

신라 여왕의 예언, 선덕왕善德王

연인을 찾아 떠난 공주, 허황옥許黃玉

운명을 바꾼 꿈, 문희文姬

2부

낯선 존재와
만나다

감동적인 호랑이의 사랑, 호랑이 처녀金現感虎

아름다움에 바치는 노래, 수로부인水路夫人

역신과 동침한 용의 아내, 처용의 아내處容妻

3부

이야기를
남기다

고대의 이야기를 전하다 『삼국유사三國遺事』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三國史記』

불국토佛國土와 설화

우리 고유의 노래, 향가鄕歌

삼국유사의 재발견

삼국유사의 영향

세계로 나간 삼국유사

4부

삼국의 여인들을
그리다

5부

주차요금 평일/주말.공휴일 

(관람권 발급)

주말.공휴일 

(관람권 미발급)

승용차 입차 30분 미만 무료 

2시간 미만 15분당 500원 

2시간 이상 15분당 1,000원

2시간 미만 30분당 500원 

2시간 이상 15분당 1,000원

대형차 

(20인승 이상)

입차 30분 미만 무료 

2시간 미만 30분당 1,000원 

2시간 이상 15분당 2,000원

2시간 미만 30분당 1,000원 

2시간 이상 15분당 2,000원

체험 공간에 적힌 시를 필사해 

삼국의 여인들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관람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입장 마감 5시)

휴관일정 매주 월요일·1월 1일·설 연휴·추석 연휴     *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 휴관

관람요금 협력전시 기간동안 무료

오시는 길 버스 701, 7211, 7723번 ‘하나고, 진관사, 삼천사 입구’ 정류장 하차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 

701, 7211번 버스 환승 후 ‘하나고, 진관사, 삼천사 입구’에서 하차

3호선 구파발역

7211, 7723번 버스 환승 후 ‘하나고, 진관사, 삼천사 입구’에서 하차

전시 문의 
보름달 여인 Full Moon Lady

김원숙 | 1995 | 석판화 | 개인소장

헌화가 獻花歌

이만익 | 1999 | 캔버스 위에 유화 | MK컬렉션

처용가무도 處容歌舞圖

이만익 | 1984 | 캔버스 위에 유화 | MK컬렉션

은평뉴타운제각말

5단지아파트

이말산

진관동

주민센터

진관중학교

은평뉴타운기자촌

11단지아파트

은평뉴타운우물골

2단지아파트

구파발 

래미안9단지
상림마을7단지 

아이파크아파트

상림마을8단지 

롯데캐슬아파트

북한산둘레길

9구간 마실길

구파발역

진관근린공원

상림마을

하나고등학교  단독주택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은평뉴타운마고정

3단지아파트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예정 부지


